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맛있는 닭요리 전문점
_Restaurant

Delicious Chicken
친한 친구들과 꼭 가봐야 할 맛있는 백숙집

성북동 메 수제비 누룽지 백숙
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맛있는 닭요리 전문점을 찾게 되어 버린 필

자는 어디를 가건 길가에 걸린 간판부터 보게 된다. 서울 시내 지역적으로 생

겨나는 프랜차이즈 닭튀김집이나 아니면 아주 독특한 바베큐 닭집을 종종 발

견하게 되었는데, 규모가 작은 곳은 다시금 지나도 어딘지 찾지 못해 난감한

경우가 많다.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맛있는 닭집을 찾아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

야 한다.

조 해 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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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연히 발견한 메

몇 달 전 어느 주말, 늦잠을 자다 일어나 주섬주섬 겨우 점심

을 챙겨먹고는 지겨움을 달래고자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. 삼

청터널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꼬불꼬불 산세를 구경하며 내려

가던 중, 산을 거의 다 내려가서 오른쪽에 누룽지 백숙을 하는

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점지를 해 두었다.

‘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저곳에 들러야겠다’라고 다짐한지

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다시 한 번 찾게 된 필자는 배고픔을

달래고자 누룽지 백숙을 먹으러 들어가 보았다. 

도로변에 있었던 그 백숙집은 회색빛 건물 모던한 디자인에

귀여운 노란색 간판으로 찾기가 무척 쉬웠다. 처음에는 퓨전

요리집 같은 외관이라 닭백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

는데, 메 수제비가 회색빛이고 누룽지가 노랑색이니 어찌보

면 어울린다는 생각도 든다.

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누룽지 백숙

늦가을 저녁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도 식당은 빼곡

이 들어 찬 손님들로 북적 고, 찬바람을 피하고자 들어간 식

당내엔 줄을 서서 주문을 해야 했는데, 백숙 증기로 안경에 김

이 서려버렸다. 잠시 기다렸다가 2층에 자리났다는 소리에 냉

큼 올라가 앉았다.

다른 사람들이 무얼 먹는지 확인을 하고, 메뉴판을 보았는데

메 음식이 전문인 듯 보 으나 실제 손님들은 닭백숙을 먹고

있는 듯 했다. 게다가 부분 4�6명의 단체 가족손님으로 우

리처럼 둘만 온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,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

맛있는 요리가 나오길 기 하며 닭백숙을 주문했다.

에피타이저 메 전

주문 후 양상추 샐러드에 이름모를 나물 등 갖은 반찬이 먼

저 나왔다.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 했지만 모두 깔끔하고 정갈

한 맛에 부조화를 탓할 수가 없었다. 

게다가 방금 구워진 듯한 따끈하고 고소하고 바삭한 메 전

�누룽지 백숙집을 가득 메운 손님들
�고소하고 바삭한 메 전
�가시오가피, 밤, 추, 인삼 등

각종 한약재가 들어있는 닭백숙
�닭육수로 끓인 누룽지 찹쌀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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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에피타이저로 나왔는데 피자조각처럼 잘라

진 전 한 가운데 돌나물이 얹혀있었다. 누구

아이디어인지 돌나물 생채가 귀엽기까지 했

다.

피자 같은 전 한 조각에 초고추장을 묻힌

돌나물을 얹어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입에

쏙~. 고소한 메 전에 돌나물이 아삭, 다소

느끼할 수 있는 메 전의 맛이 돌나물 생채로

인해 전혀 다른 맛을 냈다. 그리고 나물무침

과 김치도 맛이 썩 괜찮아 백숙이 나오는 동

안 지겹지 않게 주린 배를 달랠 수 있었다.

고소한 누룽지 찹쌀죽과 푸짐한 닭백숙

곧이어 나온 주메뉴 닭백숙은 누룽지죽과 함

께 나왔다. 지난 번 남한산성에서 맛보았던 백

숙과 유사했다. 뜨거운 누룽지 찹쌀죽이 커다

란 뚝배기에 나오고 그 위 큰 접시에 한약재와

함께 끓여진 닭백숙 접시가 얹혀 나온다. 아래

놓여진 뜨거운 누룽지죽의 열기 때문에 백숙

은 먹는 내내 따뜻했다.

그런데 이 음식, 양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.

이미 메 전으로 요기를 채워버린 듯 하기도

하고 닭도 양이 꽤 많다. 백숙에는 가시오가

피, 밤, 추, 인삼 등 여러 한약재가 들어있었

고 아주 푹 잘 삶아져 살을 발라 닭육수로 끓

인 누룽지죽과 함께 섞어 닭죽으로 먹어도 좋

았다.

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 닭죽을 작은 그릇에

한 번씩 떠서 맛만 보고는 숟가락을 내려놨다.

그렇다고 도무지 이걸 그냥 놔두고 가기에는

맛있는 닭고기도, 따끈한 닭죽에도 미련이 너

무 많이 남을 것 같아 결국 포장해 나왔다.

계산을 마치고 가게 앞에서 주차해둔 차가

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

걸었다. 여기 너무 맛있고 푸짐한 백숙집이 있

으니, 언제고 꼭 여기서 함께 모여서 수다를

떨자고 말이다. 

기다리던 차가 왔다.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

가는 중에 옆에 있는 내 짝이 자기 친구에게

전화를 건다. 여기 나중에 친구들이랑 꼭 같이

와서 식사를 하자고.

2008. 1�87

�메뉴 : 메 비빔밥, 메 수제비, 메 비빔국수, 누
룽지백숙 등

�전화 : (02)764-0707

�위치 : 지하철 4호선 한성 역 6번 출구에서 버스
(1111, 2112번) 승차후 종점에서 하차, 삼청
동에서 삼청공원지나 산길을 지나 성북동
길로 접어들어 산쪽에서 내려가다 오른쪽

남은 닭죽은 포장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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